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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ennessee is the Right Place to Do Business – and  

Why Korean Companies Are Taking Notice?  

If you're looking for a place that blends business-friendly policies, a skilled workforce, 
and unbeatable quality of life—look no further than Tennessee.  

 
From global manufacturers to fast-growing startups, businesses thrive here thanks 
to:  

⚫ No Personal income 
⚫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 Strategic location with easy access to national and global markets 
⚫ A strong talent pipeline supported by top universities and technical schools 
⚫ World-class infrastructure, includ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hubs 
⚫ Supportiv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at truly partner with industry 

 

Tennessee is best known for its strength in automotive related manufacturing—but 
the state is also accelerating growth in electronics, food processing, 
pharmaceuticals, aerospace, defense and remarkably Energy business. 
 

There are more than 30 Korean firms from the small company to conglomerates—
including LG Electronics, LG Chem Hankook & Company, Hankook Tire and 
Technology, Hyosung HICO, LX Pantos, Shinhung Global, SL, Sungwoo Hitech, 
Duksan Electrolyte, Dongwha Electrolyte, Enchem, Unitech and Aluko—have 
established and expanded their operations here.  
  
Combined with their expansions, these companies have invested over $13.2 billion 
and created more than 11,000 jobs across the state including major joint ventures 
like Ultium Cells and BlueOval SK are also helping power this momentum. 
 
Tennessee isn’t just a great place to work, it’s a great place to live, raise a family, and 
build a future. 
 

That’s why more and more Korean companies are choosing Tennessee as their U.S.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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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테네시가 비즈니스에 최적의 장소이며,  

왜 한국 기업들은 테네시주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친기업 정책, 우수한 인재, 그리고 뛰어난 삶의 질까지 모두 갖춘 곳 – 바로 

테네시입니다.   
 
테네시는 글로벌 제조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세 없음 
⚫ 친기업환경   
⚫ 미국 전역 및 전 세계 시장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전략적 위치 
⚫ 훌륭한 대학과 기술 교육기관이 뒷받침하는 우수한 인재 공급망 
⚫ 물류 및 교통 중심지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 기업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테네시는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제조를 비롯해 전자, 식품 가공, 제약, 항공우주, 방위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LG화학,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효성중공업, LX판토스,  신흥글로벌, SL, 
성우하이텍, 덕산 일렉테라,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엔켐, 유니테크, 알루코, 후성 등 
30여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테네시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테네시에 총 13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1만 1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사인 울티엄 셀즈(Ultium 

Cells)와 SK온·포드 합작사인 블루오벌 SK(BlueOval SK) 등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더해져, 이러한 성장세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테네시는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도 매력적인 
주입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기에 안전하고 완벽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 사업 거점으로 테네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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